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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육회리사회가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인한 림시

휴교조치가 취해진 4 월달에도 진행되였다. 

본교에서는 학교정주년행사를 빛나게 맞이하자는 구호밑에 지난 학년도부터 

학교운영사업 정상화는 물론 그 행사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협의와 검토

가 계속되여왔으며 이번 학년도부터는 교육회리사도 젊은 세대로 일신되였다. 

그러나 이번 리사회는 현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으로 인한 림시휴교조치

가 취해진 우리 학교 형편을 서로 파악하고 학교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어떻

게 풀것인가 협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속에서 학생원아를 위해 인터네트매체를 통한 동영상발신을 예정하고있다

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그를 위한 기재가 없음으로 하여 동영상을 발신해도 일부 가정에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이때 회의중인데도 한 리사가 손전화를 손에 쥐고 밖에 나갔다. 

급하게 사업이 제기되였는가고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그의 뒤모습을 보고있

었으나 다시 돌아오니 그 리사가 하는 말이 《교장선생님, 그 기재설치문제는 

해결되였습니다.》라고 뜻하지 않은 말을 하는것이였다. 

그는 인터네트기재가 없음으로 하여 동영상을 발신해도 못 보는 가정이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차 어느 청상회회원과 련락을 취하여 그 문제를 제기하

였는데 련락을 받은 청상회회원도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라면 곧 움직이겠다는 

답을 해준것이다. 

그 2 일후에는 인터네트기재가 각 가정에 설치되였다. 

학습과제를 배포하기 위해 통학뻐스를 몰고 교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니 

《선생님, 식사는 하셨습니까?》고 맛있는 식사와 바라지를 준비해준 보호자들. 

소독액이 모자라기에 원액 30L 를 기증해준 보호자. 

마스크가 없어서 학교가 고생많을것이라고 평상시는 접촉이 없지만 학교에 

찾아와 마스크 수천장을 기증해준 민단, 미조직동포들. 

학생원아들이 집에서 할 일이 없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신한 발

상으로 웨브(Web)미술전람회를 기획해준 청상회동무들. 

긴급대책위원회가 진행되면 동포들의 건강정형료해는 물론 항상 학교걱정을 

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되며 여러 의견과 방도를 진심으로 방조주는 총련 각급 



 
 

기관일군들과 녀성동맹일군들. 

이간에 우리 학교가 받은 사랑은 수없이 많다. 

평상시부터 받은 사랑은 많고많지만 오늘의 이 긴급한 정황에서 그를 더더욱 

느끼게 된다. 

우리 아이찌현은 과거 《올(ALL)아이찌》란 구호밑에 청상회포럼을 성공시킨 

지역이다. 

전체 아이찌현동포들이 하나가 되여 상기 행사를 전국에 보란듯이 성공시킨 

잠재력을 과시한 지역이다. 

일시 그 불씨도 잠잠해진 분위기가 있었으나 그 불씨는 잠잠해졌을뿐 꺼지지 

않고있다. 

계속 살아있는 《올아이찌》의 정신. 

이 난관을 꼭 이겨낼수 있다고 확신한다. 

 

 

 

 

 

 

 

 

 

 

 

 

 

 




